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직원들과 수해 입은 거제·통영에 1,000만원 기부 

- 특별재난지역 선박 해상통신설비 무상점검 이어, 임직원 자발적 모금까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 통영시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선박 해상 무선통신 

설비 무상점검’에 이은 후속 조치다. 재난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어민의 안전망을 되살리는 기술 지원에 더해, 피해주민의 생활 회복을 

뒷받침할 재원까지 함께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제도상 법인 명의 기부가 제한된다. 이에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두 지역의 수해복구 지정기부사업에 참여했다. 모금은 사내

행사(캠페인)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전남 나주 본원은 물론 전국 지방

본부 임직원이 뜻을 함께 모았다.

한편,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피해지역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상

통신설비 무상점검과 지역상생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은 “임직원들이 스스로 뜻을 모아준 데

힘입어 기술 지원과 함께 마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거제·통영의 회

복 과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전파 초융합을 실현하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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